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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요.

어째 엄마가
너무 늦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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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 식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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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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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피곤해.

아웅, 어제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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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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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송하는
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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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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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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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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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를위한깊이있는통찰, 도서출판운주사의<밝은사람들총서>
『욕망, 삶의동력인가괴로움의뿌리인가』
욕망의본질에대한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

망을어떻게받아들이고조절하느냐에따라혹은억압과발산의조절능력에따라그것이괴로움의뿌리가될수

도있고, 삶의동력이될수도있다고하겠다.

정준영, 한자경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것인가찾을것인가』
자아의실체에대한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성찰

‘나는누구인가?’이책은인간의가장본질적이면서도근원적인, 그러면서도어느누구도이것이다라고명쾌하

게 답하기 어려운‘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관점을 비

롯하여다양한각도에서성찰하고있다. 

권석만, 김진무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움직이는가』
마음의작동에대한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성찰

형체가없어보이지도잡을수도없는, 분명존재하지만도대체가그실체를알기어려운마음의존재와작용방

식에대해, 가장오래된연구전통을자랑하는불교와제반인접학문의견해를소개하고있어, 마음연구를위한

총체적편람역할을한다.

미산, 윤원철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기반인가장애인가』
몸의작용, 몸과마음의관계에대한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

신)의 부속물인가?아니면그반대인가. 아니면서로동등한입장의동업자인가?이책은‘몸’의역할과정체를

‘마음공부’의측면에서성찰하고있다.

우희종, 성태용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

부처님의지혜로운말씀이가득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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